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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현대사와 굴곡을 함께해 온 경향신문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폐간과 강제매각이라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정의의 펜을 굽히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에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

다. 또한 언론의 지배구조가 과제로 대두되었을 때는 사원주주회사로 거듭나 사

회적 의제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언론’으로서 우리 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경향신문에

거듭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진

지한 대화와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다양하고 공정한 공론의 장이 마

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략에 대해 합

의를 이루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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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공정한 보도와 책임 있는 주장으로 대한민국

의 밝은 앞날을 열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예순 돌을 축하드리며, 경향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